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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and intake of seafood after the 

contaminated water release from Fukushima. The research involved 251 students from Busan metropolitan area. 

Results showed that 81.7% of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contaminated water release in September 2023. Most 

respondents perceived the risk of seafood consumption of this release. Following the contaminated water discharge 

to the ocean, 48.9% of the respondents decreased seafood consumption. However, 57.8% of the respondents 

perceived school provided seafood safe. The respondents proposed thoroughly inspected ingredients by nutritionists 

(51.7%), the ministry of education investigating the imported seafood (15.2%),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orting radioactivity levels in seafood as safe (10.3%) as the reasons for the seafood safety. Also, 

65.1% of the respondents who proposed seafood was unsafe to consume, said that domestic seas would be soon 

polluted, followed by 20.8% of the respondents who were afraid to consume seafood. Remaining respondents 

stated radiation levels will increase. For the awareness, 84.1% of the respondents stated that nutritional education 

on radioactive contamination was needed, in-person classes (42.7%) being the most preferred method. In 

conclusion, nutritional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s needed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seafoo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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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2021년 4월 일본정부는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

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방류

를 공식 결정하였으며, 2023년 8월 마침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강행하였다
[1]

. 방사능 오염수

는 정화하여 향후 30년에 거쳐서 140여만 톤을 동

해안으로 방류할 계획이며
[2]

, 해당 오염수는 4~5년 

후 제주도 남쪽 연안으로의 유입이 예상된다
[3]

. 이

로 인해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전성 문제

는 또 다시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일본 

국민 뿐 아니라 인접 국가에서도 방사능 오염수 해

해양방류에 따른 안전과 해양환경의 심각한 오염 

초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1,4]

. 하지만 일본정

부와 도쿄전력은 방사능 물질을 정화하여 배출하

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문제는 없으며, 국제원자력 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1,4]

.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일

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화하여 대응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일본산 수입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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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에 있어 수입 잠정 중단조치 및 방사선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증명서 요구 251등 검역·검사를 강

화하고, 수입 수산물의 방사선 핵종에 대한 기준을 국

제식품 규격 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1/10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5]

. 하지만 일

본정부 및 IAEA의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

한 공식적 발표와 정부의 수입수산물에 대한 엄격

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

입수산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

며,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하정철와 송영주
[6]

의 연구에 따르면 후쿠시

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에 수입되는 일본산 수입수

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도 높았지만 국내

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역시 높은 것으로 보고하

였으며, 이러한 방사선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인 인식은 수입산 및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

. 

실제 방사능 오염 식품의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

은 낮은 선량의 방사선 노출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

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부정적인 인식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입증되지 않은 방사능 관련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과 전달 매체들의 정보 불일치는 과

도한 불안감을 형성시킬 수 있다
[8,9]

. 정지숙 등
[10]

은 

원전사고 이후 국내 언론의 지속적인 부정적 미디

어 보도는 일본산 수산물 뿐 아니라 전체 수산물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수산물 소비의 위

축을 유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된 뉴스의 경우 식품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소비를 위축시키는데
[12]

, 특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식품의 안

전문제는 일반적인 식품 안전사고와는 달리 그 영

향이 현재 진행 중이며, 장기적이라는 점에서 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크다 볼 수 있으며, 수

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고착화는 수산물 소

비 기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7]

. 

한편, 수산물은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성장과 건

강에 필요한 단백질, EPA, DHA와 같은 불포화 지

방산, 비타민, 무기질의 주요 공급원으로 삼면이 바

다인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식량자원이다
[12]

. 또한 

육류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불포화지방

산, 비타민 A, B12, 칼슘 요오드, 철분 및 아연 등

의 영양소는 풍부하여 수산물의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동물성 단백질의 주요 공

급원으로 우리 식생활에 매우 중요한 식품이다
[13]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원전사고와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수산물의 소비량이 줄어들고, 반감을 느

끼는 시점에서 부산 지역 학령기 아동의 수산물 인

식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학교급식 수산물 식단 

구성 및 수산물 섭취 인식에 대한 영양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Ⅱ. METHODS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10세∼13세 사이의 부산광역시 소재 

중구지역 초등학생 남녀 257명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24년 05월 

20일부터 2024년 05월 24일까지 총 1주간 25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기재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한 

251부(회수율 97.7%)를 회수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

하였다. 본 연구는 신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IRB No. 1041449- 

202404-HR-003).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문항

은 선행연구
[14,15]

를 수정 · 보완하여 기본사항, 식생

활 습관 및 태도, 후쿠시마 방사능 및 수산물 안전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수산물 섭취실태, 영양교육 

및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Table 1과 같다. 식습관 

특성은 남자, 여자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원전

사고 및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인식은 교육의 습득

하는 인지 능력이 연령별로 상이하여 학년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SPSS Inc.)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항목별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X
2
-

검증(chai-squar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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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of questionnaire 

Variable Sub-factor Number of question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Grade 2

Eating attitude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Frequency of eating diner, Meal 

preparation, Eating stress, Interest on eating, Spent time for eating
6

Awareness on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and safety of seafood 

Radioactivity-related knowledge, Source of information, 
Perception on safety of seafood

7

Current status of seafood consumption 
Intakes of seafoods in school meal,
Safety of seafood in school meal 

3

Necessity of nutrition education about 
radiation

Method of teaching 2

Total - 20

Ⅲ. RESULT

1.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2와 같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117명(46.6%), 여학

생134명(53.4%)이었으며, 학년별로는 3학년 82명

(32.7%), 4학년 53명(21.1%), 5학년 67명(26.7%) 6학

년 49명(19.5%)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Content N (%)

Gender

Male 117 (46.6)

Female 134 (53.4)

Grade

3 82 (32.7)

4 53 (21.1)

5 67 (26.7)

6 49 (19.5)

Total 251 (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2. 조사 대상자의 식습관 특성 분석

조사 대상자의 식습관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아침식사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매일 먹는다’ 108명(43%), ‘주 5회~6회’ 28명

(11.2%)로 과반수의 학생들이 주 5회 이상의 아침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식사의 경우 

‘매일 먹는다’ 131명(52.2%), ‘주 5회~6회’ 50명

(19.2%)으로 아침식사보다는 저녁식사의 섭취빈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사의 준비자는 

‘부모님’이라는 응답이 196명(78.1%)으로 가장 많았

으며, 조부모 46명(18.3%), 가정도우미 6명(2.4%), 

본인 3명(1.2%) 순으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p<0.5). 조사 대상자의 식사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

한 결과, ‘나는 식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문

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가 101명(40.2%), ‘그렇지 

않다’가 73명(29.1%)로 과반수 이상이 식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는 것

에 관심을 가지고 먹고 싶은 음식을 찾아먹나요’ 질

문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37.5%, ‘그렇

지 않다’ 22.7% 순으로 식사에 대한 관심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20~30분(45.4%), 10~20분(25.1%), 30~50분(20.3%), 

10분 이내(6.8%), 50분 이상(2.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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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ating behavior according to gender 

Variable Content
Gender

Total (n=251) X
2
(p)

1)

Male (n=117) Female (n=134)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None 20 (17.1) 21(15.7) 41 (16.3)

1.156
(0.885)

1~2 times/week 19 (16.2) 18(13.4) 37 (14.7)

3~4 times/week 15 (12.8) 22(16.4) 37 (14.7)

5~6 times/week 14 (12.0) 14(10.4) 28 (11.2)

Everyday 49 (41.9) 59(44.0) 108 (43.0)

Frequency of
eating diner

0~1 times/week 7 (6.0) 10 (7.5) 17 (6.8)

0.305
(0.959)

2~3 times/week 24 (20.5) 29 (21.6) 53 (21.1)

5~6 times/week 24 (20.5) 26 (19.4) 50 (19.2)

Everyday 62 (53.0) 69 (52.5) 131 (52.2)

Meal preparation

Parent 98 (83.8) 98 (73.1) 196 (78.1)

4.128*
(0.248)

Grandparent 16 (13.7) 30 (22.4) 46 (18.3)

Self 1 (0.9) 2 (1.5) 3 (1.2)

Home helper 2 (1.7) 4 (3.0) 6 (2.4)

I am stressed 
because of eating

 Strongly agree 7 (6.0) 3 (2.2) 10 (4.0)

3.227
(0.521)

agree 8 (6.8) 6 (4.5) 14 (5.6)

Somewhat agree 25 (21.4) 28 (20.9) 53 (21.1)

Disagree 32 (27.4) 41 (30.6) 73 (29.1)

Strongly disagree 45 (41.9) 56 (41.8) 101 (40.2)

I am interested in eating 
and searching for the 

food 
I want to eat

 Strongly agree 16 (13.7) 15 (11.2) 31 (12.4)

1.835
(0.766)

agree 24 (20.5) 26 (19.4) 50 (19.9)

Somewhat agree 41 (35.0) 53 (39.6) 94 (37.5)

Disagree 25 (21.4) 32 (23.9) 57 (22.7)

Strongly disagree 11 (9.4) 8 (6.0) 19 (7.6)

How much time do you 
spend eating?

0∼10 min 9 (7.7) 8 (6.0) 17 (6.8)

2.466
(0.651)

10∼20 min 30 (25.6) 33 (24.6) 63 (25.1)

20∼30 min 53 (45.3) 61 (45.5) 114 (45.4)

30∼50 min 24 (20.5) 27 (20.1) 51 (20.3)

over 50 min 1 (0.9) 5 (3.7) 6 (2.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1)

Pearson’s chi-square tes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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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인지 수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인지 수준은 Table 4와 같다. ‘2011년 3월 후

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문

항에 대해 ‘알고 있다’는 148명(59.0%)으로 나타났

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2023년 9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대

해 알고 있는가’라는 문항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205명(81.7%)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보다 방사능 오

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방사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라는 문

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79명(31.5%), ‘그렇다’81명

(63.5%)으로 방사능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정보

를 얻는 경로는 Table 5와 같다. 조사 결과 ‘TV나 

신문’ 71.7%, ‘인터넷’ 14.6%, 기타(부모) 7.8%, 학

교 수업 5.9% 순으로 정보획득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나 매스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Table 4. Awareness on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Variable Content
Grade Total

(n=251)
X

2
(p)

1)

3 (n=82) 4 (n=53) 5 (n=67) 6 (n=49)

Are you aware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March 2011?

Yes 38 (46.3) 30 (56.6) 42 (62.7) 38 (77.6) 148 (59.0) 12.901***
(0.005)No 44 (53.7) 23 (43.4) 25 (37.3) 11 (22.4) 103 (41.0)

Are you aware of the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release into 

the sea in September 2023?

Yes 60 (73.2) 43 (81.1) 60 (89.6) 42 (85.7) 205 (81.7)
7.284*
(0.063)No 22 (26.8) 10 (18.9) 7 (10.4) 7 (14.3) 46 (18.3)

How well do you know what 
radiation is?

Very well 20 (24.4) 19 (35.8) 20 (29.9) 20 (40.8) 79 (31.5)

14.016*
(0.300)

well 23 (28.0) 19 (35.8) 22 (32.8) 17 (34.7) 81 (32.3)

Moderately 19 (23.2) 10 (18.9) 17 (25.4) 9 (18.4) 55 (21.9)

Slightly 12 (14.6) 3 (5.7) 5 (7.5) 2 (4.1) 22 (8.8)

Not at all 8 (9.8) 2 (3.8) 3 (4.5) 1 (2.0) 14 (5.6)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1)

Pearson’s chi-square test (*p<0.5, **p<0.05, ***p<0.01).

Table5. Source of information acquisition on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and radioactivity

Variable Content
Grade Total

(n=251)
X

2
(p)

1)

3 (n=82) 4 (n=53) 5 (n=67) 6 (n=49)

Source 
of information 

TV and newspapers 44 (73.7) 32 (74.4) 38 (63.3) 33 (78.6) 147 (71.7)

21.370*
(0.11)

Internet search 12 (28.0) 6 (35.8) 6 (32.8) 6 (34.7) 30 (14.6)

School education 3 (5.0) 4 (9.3) 4 (6.7) 1 (2.4) 12 (5.9)

others(parent) 1 (1.7) 1 (2.3) 12 (20.0) 2 (4.8) 16 (7.8)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1)

Pearson’s chi-square test.

4.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인지 수준

2023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수산물 

안정성 인지 수준은 Table 6과 같다. 2023년 9월 일

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 후 수산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하는 문항에 대해 ‘전

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또는 ‘보통이

다’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각각 31.5%, 34.3%, 

17.9%를 차지하였고 ‘안전하다’ 또는 ‘매우 안전하

다’는 각각 8.8%, 12.8%에 그쳤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었을 

때도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94.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학년이 높을수록 

방사능 해양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

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수산물이 안전하다

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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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수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어

서’ 64.3%, ‘수산물에 방사능 영향이 없을 거 같아

서’ 14.3%, ‘다른 나라 수입산 수산물을 섭취하면 

돼서’ 14.3%, ‘수산물 섭취를 제한할 거라서’ 7.1%

순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Awareness of the safety of seafood after release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Variable Content
Grade

Total
(n=251)

X
2
(p)

1)

3 (n=82) 4 (n=53) 5 (n=67) 6 (n=49)

What is your opinion on 
the safety of seafood?

Very safe 6 (7.3) 2 (3.8) 2 (3.0) 0 (0.0) 10 (4.0)

10.880
(0.539)

Mostly safe 9 (11.0) 4 (7.5) 6 (9.0) 3 (6.1) 22 (8.8)

somewhat safe 16 (19.5) 9 (17.0) 10 (14.9) 10 (20.4) 45 (17.9)

A little safe 27 (32.9) 23 (43.4) 21 (31.3) 15 (30.6) 86 (34.3)

Not at all safe 24 (29.3) 15 (28.3) 28 (41.8) 21 (42.9) 88 (31.5)

Seafood is safe despite 
the possibility of future 

release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Agree 8 (9.8) 3 (5.7) 3 (4.5) 0 (0.0) 14 (5.6)
5.768*
(0.123)

Disagree 74 (90.2) 50 (94.3) 64 (95.5) 49 (100.0) 237 (94.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1)

Pearson’s chi-square test.

Table 7. What was the reason for choosing "Agree" on table 6 

Content
Grade

Total (n=14) X
2
(p)

1)

3 (n=8) 4 (n=3) 5 (n=3)

Control and supervision of seafood in Korea is trustable 5 (62.5) 2 (66.7) 2 (66.7) 9 (64.3)

4.296
(0.553)

Seafood is not affected by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0 (0.0) 1 (33.3) 1 (33.3) 2 (14.3)

Ability to reduce the seafood intake 1 (12.5) 0 (0.0) 0 (0.0) 1 (7.1)

Ability to consume imported seafood 2 (25.0) 0 (0.0) 0 (0.0) 2 (14.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1)

Pearson’s chi-square test.

5.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후 수산물 섭취 실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이후 수산물의 섭취 실

태는 Table 8과 같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후 수산

물 섭취 횟수가 줄었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그렇

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25명(49.8%)로 나타났다. 

반면 방사능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섭취횟수가 줄

어들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26명(50.2%)

로 나타나 섭취 횟수에 의한 두 군의 유의적 차이

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8. Current status of seafood consumption after the discharge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Variable Content
Grade

Total
(n=251)

X
2
(p)

1)

3 (n=82) 4 (n=53) 5 (n=67) 6 (n=49)

Has your seafood intake decreased?
Yes 39 (47.6) 29 (54.7) 34 (50.7) 23 (46.9) 125 (49.8)

0.861
(0.835)

No 43 (52.4) 24 (45.3) 33 (49.3) 26 (53.1) 126 (50.2)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1)

Pearson’s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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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후 학교 급식 수산물에 

대한 인식 및 영양교육의 필요성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이후 학교 급식으로 제

공되는 수산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Table 9와

와 같다.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수산물은 안전하

다’라는 문항에 ‘예’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의 

145명(57.8%),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자는 106명

(42.2%)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교급식

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영양(교)사

의 식재료 검수를 철저히 해서’가 51.7%, ‘학교에서 

제공되는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가 22.8%, 

‘교육부가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

서’ 15.2%,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방사능 수치가 

안전으로 나와서’ 10.3%로 순으로 나타나 학교 급

식으로 제공되는 수산물의 검수 및 관리시스템을 

높게 신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학교급식

에서 제공되는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

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양에 방류된 오염수가 국내 

해안에도 언젠가는 오염시킨다고 생각해서’가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산물 섭취가 두

려워서’가 20.8%,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가 높을 것 

같아서 14.2% 순으로 나타났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대한 영양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일본 후쿠오카 방사능 오염수 및 영향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에 ‘필요하

다’라는 응답 211명(84.1%)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

사 대상자의 모든 학년에서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필요하다는 응답자에게 교육방법

에 대해 ‘수업을 통해서’ 90명(42.7%), ‘동영상 시

청’ 78명(37.0%), ‘책자 배부를 통해서’ 34명

(16.1%), ‘TV나 SNS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9명

(4.3%)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9. Awareness of seafood provided by school meal

Variable Content
Grade

Total 
(n=251)

X
2
(p)

1)

3 (n=82) 4 (n=53) 5 (n=67) 6 (n=49)

Seafood provided by 
school meal are safe

Yes 51 (62.2) 28 (52.8) 44 (65.7) 22 (44.9) 145 (57.8)
6.231*
(0.101)

No 31 (37.8) 25 (47.2) 23 (34.3) 27 (55.1) 106 (42.2)

Variable Content
Grade

Total 
(n=251)

X
2
(p)

1)

3 (n=51) 4 (n=28) 5 (n=44) 6 (n=22)

Rationale for the 
safety of the school 

meal seafood

School meal seafood is trustable 9 (17.6) 10 (35.7) 9 (20.5) 5 (22.7) 33 (22.8)

11.432*
(0.247)

Inspection of food and 
ingredients by nutritionists 

31 (60.8) 8 (28.6) 22 (50.0) 14 (63.6) 75 (51.7)

Investigation of imported 
seafood by Ministry of Education 

5 (9.8) 6 (21.4) 9 (20.5) 2 (9.1) 22 (15.2)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orts radioactivity 

levels in seafood as safe.
6 (11.8) 4 (14.3) 4 (9.1) 1 (4.5) 15 (10.3)

Variable Content
Grade

Total 
(n=106)

X
2
(p)

1)

3 (n=31) 4 (n=25) 5 (n=23) 6 (n=27)

Rationale for the 
unsafe of the school 

meal seafood

Contaminated water discharge will 
pollute Korean shores

22 (71.0) 18 (72.0) 12 (52.2) 17 (63.0) 69 (65.1)

3.623
(0.728)Afraid to eat seafood 5 (16.1) 5 (20.0) 7 (30.4) 5 (18.5) 22 (20.8)

Level of radiation will be high 4 (12.9) 2 (8.0) 4 (17.4) 5 (18.5) 15 (14.2)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1)

Pearson’s chi-square test(*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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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Necessity and method of teaching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in nutrition education

Variable Content
Grade Total

(n=251)
X

2
(p)

1)

3(n=82) 4(n=53) 5(n=67) 6(n=49)

Is it necessary to teach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in nutrition 

education? 

Yes 71(86.6) 42(79.2) 56(83.6) 42(85.7) 211(84.1)
1.419

(0.701)
No 11(13.4) 11(20.8) 11(16.4) 7(14.3) 40(15.9)

Teaching method

Nutrition 
education class

32(45.1) 18(42.9) 25(44.6) 15(35.7) 90(42.7)

7.170
(0.619)

Video lecture 26(36.6) 18(42.9) 17(30.4) 17(40.5) 78(37.0)

Brochures 11(15.5) 6(14.3) 9(16.1) 8(19.0) 34(16.1)

Mass media 2(2.8) 0(0.0) 5(8.9) 2(4.8%) 9(4.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1)

Pearson’s chi-square test.

Ⅳ. DISCUSSION

본 연구는 2023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

류 결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수산물에 대한 인식 

및 수산물 섭취 실태 조사를 통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인식 재고 및 영양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초등

학생 251명을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지식정도, 수산물 안전에 대한인지 및 수산물 

섭취 변화실태를 설문 조사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식습관 특성을 

분석한 결과 식사 빈도, 식사 스트레스정도, 식사에 

관심도, 식사소요 시간은 성별에 따른 유의적 차이

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식습관에 

있어 남녀 차이를 밝힌 연미영 등
[16]

의 연구에서 식

습관은 성별, 나이, 신체적 특성 지역, 가족 요인, 

사회적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 설문대상자의 수가 

251명으로 많지 않았고, 대상자가 아직은 신체적 

관심이 적은 3, 4학년이 주를 이루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인지 수준

정도를 조사한 결과 2011년 원전사고에 비해 2023

년 9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높은 비율

(81.7%)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전사고 발생 시기인 2011년은 조사대상자 출생 

전 혹은 사건을 인지하기 어려운 연령임을 고려했

을 때, 최근에 발생한 2023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의 인지율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방사능 오염수 관련 정보는 주로 TV나 

신문, 인터넷의 메스컴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학교 수업을 통한 정보 취득 비율은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방사능 관련 정보 제공에 

있어 학교의 역할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여 아쉬

움이 남는다. 박윤 등
[17]

의 연구에서 후쿠시마 방사

능 누출에 대한 유아의 인식 경로 역시 주로 TV, 

인터넷 등의 매스컴이 우세하였고, 유아 교사 역할

이 부족함을 시사 한바 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후 수산물의 섭취 정도를 조사한 결과 섭취 

횟수가 ‘줄었다’라고 답변한 비율(49.8%)과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비율(50.2%)의 유의적 차이를 보

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강종호
[7]

 및 최

경덕 등
[18]

의 연구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공포심이 

소비자 패턴에 영향을 준 동시에 진현정 등
[19]

의 연

구에서 실제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국에서 일본산

이 차지하는 비율은 1% 이하로 크지 않고, 일본 수

입수산물을 대체한 수산물 소비가 가능한 점 등의 

복합적 요인이 수산물 섭취량에 영향을 주었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65.8%의 

응답자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높

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학교 

수업을 통한 교육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영향 및 수

산물 섭취 인식에 대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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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ONCLUSION

본 연구는 2023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

행으로 수산물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시점에서 

방사능의 영향 및 수산물 섭취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지식 제공을 위한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연구 결과 초등학생들의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수산물 섭취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방사

능 오염수에 대한 정보는 주로 무분별하게 제공되

는 매스컴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

교 교육을 통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나 기본적인 지식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교육 자료 개발과 교육 시수 확보의 제도

적 장치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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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23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수산물에 대한 인식 및 수

산물 섭취 실태 조사를 통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인식 재고 및 영양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초등학생 251명을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지식정도, 수

산물 안전에 대한인지 및 수산물 섭취 변화실태를 설문 조사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2023

년 9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높은 비율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8%의 응답자들

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해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방사능 오

염수 해양방류를 강행으로 수산물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시점에서 방사능의 영향 및 수산물 섭취에 대

한 정확한 정보 및 지식 제공을 위한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영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시수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단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수산물, 영양교육




